
그날을 기대합니다! 

- 정한샘 ㅅㄱ사 

즐겁고 복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래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, 우리 속에 살아 계신 

성령님께, 사랑 밖에 하실 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눈물을 

올려드리며... 

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원의 한 토막, 2023 년 끝자락에서 

다가올 2024 년 새해를 기대하며 간~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~ 

*오~아버지!!

새해에는 이 한반도 땅에 기적을 주십시요!! 

울부짖는 기도소리에 응답해주십시오!!* 

저희는 지금 전남 함평에 와있습니다. 잘 아시는 ㅅㄱ사님이 함평에 ㅅㄱ관을 운영하시어 

몇차례 둘렀었는데 그 분의 소개로 비어 있는 집을 구해 이사를 오는 중에 있어요. 

함평읍과 가까운 거리에 어느 할머님이 평생 사시다 돌아가신 집인데 몇년간 빈 체로 있던 

집이라 그 묵은 짐과 쓰레기는 상상을 초월했지요. 그러나 월세가 워낙 싼데다 집이 쓸만하여 

도배 장판하고 전등을 바꾸니 새집이 되어 만족이 만땅입니다. 물론 문을 열고 나가 건물 위를 

보면 함석이 당장 떨어질 것 같으나... 그래서 아주 살살 살아가고 있지요. 

함평은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젤로 싼 곳이래요 그러나 이젠 고속철이 지나가니 땅값이 오를 

거라는 기대감들이 솔솔 있네요 30 가구쯤 모여 사는 우리동네에 젊은이가 왔다며 우리들을 

반겨 주시고... 

교회 또한 마찬가지인데 첫날 새벽예배 후 부르짖어 주여 3 창 시작으로 기도하시는, 특히나 

시골에서 흔치 않은 목사님 뵙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. 울며 불며 소리 내어 기도하는 저를 마음 

편히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보살핌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

올립니다~!! 

암튼 ㄱㅎ에 불  지피러 왔다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희를 아주 많이 환대하셔요. 그 

분들 젊으셨을 때 모두 ㄱㄷ로 사시며 농사 지어 자식들 도시로 내보내어 교육시키신 분들이시 

거든요. 

저는 새벽에 또 낮에 언제든지 제걸음으로 300 보 되는 거리에 있는 ㄱㅎ에 수시로 드나들며 

마음껏 기도하며 또한 넓은 들판 위로 펼쳐진 하늘의 그림을 풍성히 즐기면서 꿈에서도 



생각지도 못했던 큰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. 

 

가난한 땅 이곳에서 육신의 힘도 빠진 마른 노구의 가난한 심령의 성도님들을 바라보기만해도 

저희 살 속 깊이 덕지덕지 묻혀 있는 세상때가 저절로 뚝뚝 떨어져 나가는 듯해 너무 너무나 

신나고 행복합니다.  

아직 서울 집 기한이 다 안되어 집주인과 이야기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곳으로 완전 합류할 

생각이에요. 서울에서의 기도모임들은 줌으로 하면서 한편 남편은 어설프지만 닭장도 만들어 

진도에 와 계신 ㅎ춘 권사님이 보내주신 닭도 길러 신선한 알도 먹고 있지요. 

 

ㅂ한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로 몇 년째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 내야 하는 부담에 많이 

지쳐서 숨통이라도 트자고 생각한 일인데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. 그리고 또한 

서울에서 이리 먼 시골에 살아본 일이 없는 저희에게 대만족을 주시어 감사하면서 가난과 

풍족을 동시에 풍성히 풍성히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. 

 

이 모든 일들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생긴 변화들이에요 그러나 늘 저희 앞날을 위해 

기도해왔기에 의심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

 

어디가 우리 삶의 종착역이 될까요? 우리의 생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100% 

신뢰하며 설렌 마음으로 그 날도 기대합니다!!! 

 

이 삼 년이면 ㅂ한이 열릴거라고 내다 보시는 분들의 예언과 저희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곧 

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들고 지금부터는 저희의 믿음의 싸움과 몸으로 견디며 살아 내기를 

이 함평에서 기쁨으로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.. 

 

우리 모두 이제까지와 같이 늘 깨어 분별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여 더더욱 악해져 가는 이 

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... 

 

새해에 

하나님 아버지가 부으시는 은혜 많이 많이 받아 풍성히 나누며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

간절히 간절히 ㄱㄷ 드립니다~~ 


